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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ddicts pay more attention to addiction-related cues, such as substance or behavior. And increased attention to 

these cues is associated with craving. Methamphetamine is the most abused drug among domestic drug offenders, 

with continually increasing rates of recidivism. Of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drug offenders in the last three years, 

21.1 percent have been women. Even so, research on female drug offenders is inadequate, rendering policies and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sychotherapy programs insufficient. The present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female methamphetamine addicts displayed an attention bias towards drug cues. A dot probe task 

was conducted on 22 female methamphetamine addicts (addiction group) and 22 non-addicts (control group). The 

task allowed the correct response rates and correct reaction times of the participants to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ositioning of the drug and neutral cu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control group displayed no 

difference in correct reaction rates and correct reaction times between the drug or neutral cues. While, the addiction 

group showed lower correct response rate and slower response time for drug cues in comparison to neutral c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the attention bias characteristics toward drug cues of 

female methamphetamine addicts who were disconnected from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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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독자들은 물질이나 행동과 같은 중독-관련 단서에 주의를 더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들에 증가된 주의는 

갈망과 관련이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이며,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의 비율은 21.1%이나, 여성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관련 정책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메스암페타

민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중독 집단) 22명과 약물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정상인(통제 집단) 22명을 대상으로 탐침 

탐사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통해 약물 단서와 중성 단서 위치에 따른 정반응률 및 정반응시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통제 집단은 정반응률과 정반응시간 모두에서 약물 단서와 중성 단서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독 집단은 중성 

단서에 비해 약물 단서에서 더 낮은 반응률과 더 느린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마약류로부터 단절된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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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약류 중독은 마약, 향정신성약물, 그리고 대마의 

사용에 의해 유발된 의존, 내성, 금단을 주된 증상으로 

갖는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마약류 중독

은 신체적으로는 치아 손상, 패혈증, 간경변증 및 뇌졸

중 등을 유발하고 심리적으로는 공격성, 불안, 우울 등

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Chang, 2013; Kuhar, 

2012; Wormer & Davis, 2003). 더 나아가서는 마약류 

사범과 같은 사회적, 법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국내

의 경우, 2018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2,613명이며 재

범률은 36.6%로 높게 나타났다(Supreme Prosecutors'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9). 특히, 국내 마약류 

사범들 중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는 메스암

페타민(methamphetamine)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

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카테콜라민(catecholamine) 

농도를 증가시켜 작용하는 흥분제(각성제)로, ‘필로폰’

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Kaye, McKetin, Duflou, & 

Darke, 2007; Supreme Prosecutors'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9). 이러한 국내 마약류 사범의 현황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연구 범

위를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중독은 자신이나 주위에 폐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

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를 

반복하게 되는 자기조절 실패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Kim, 2002).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마약류 중독은 물질관련 문제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기

에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로 분류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중독

의 자기조절 실패에는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행위에 대

한 갈망(craving)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 Kim, 2013; O'Brien, Childress, Ehrman & 

Robbins, 1998). 갈망은 특정 물질의 사용 및 특정 행

위를 촉진하는 생리적·심리적 동기(Sherman, Morse, 

& Baker, 1986; Tiffany & Carter, 1998; Tiffany & 

Conklin, 2000) 및 충동(Halikas, Kuhn, Crosby, 

Carlson, & Crea, 1991; Robinson & Berridge, 1993)을 

의미한다. 또한 갈망은 중독의 악화와 재발에 있어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07). 메스암페타민 중독 또한 물질에 대

한 갈망이 단약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하며 건강한 

삶의 추구를 방해한다(Kozlowski & Wilkinson, 1987; 

McClure & Bikel, 2014; Robinson & Berridge, 1993; 

Roelofs, 1985). 

갈망의 형성은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극 반응 이론(stimulus response theory)과 유인 민감

화 이론(incentive sensitization theory)이다. 이 두 이론

들은 갈망에서 물질 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attention bias)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한다(Robbins 

& Ehrman, 2004). 또한 주의 편향은 갈망과 상호 흥분

성 관계(mutual excitatory relationship)를 갖는다(Field 

& Cox, 2008). 주의 편향은 통제 자극에 비해 특정 자

극에 차별적으로 주의를 더 할당하게 되는 현상으로, 주

의 촉진(attentional facilitation)과 주의 간섭(attentional 

interfer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의 촉진은 특정 자

극을 탐지하기 위하여 주의가 증가된 상태를 의미하고, 

주의 간섭은 특정 자극으로 주의가 기울여져 다른 목표

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이다(Pineles, Shipherd, 

Mostoufi, Abramovitz, & Yovel, 2009). 

자극 반응 이론에 따르면 중독은 갈망 및 기분 변화 

등의 주관적 반응(Childress et al., 1994)과 피부전도반

응, 심장박동, 및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증

가 등의 생리적 변화(Sinha, Talih, Malison, Cooney, 

Anderson, & Kreek, 2003)를 유발한다. 사용하는 물질

(무조건 자극)과 물질 관련 단서(조건 자극) 간의 연합

으로 인해 조건화가 되면, 그 단서는 중독자에게 물질

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유도한다(Markou et al., 1993). 

즉, 중독자들은 물질 관련 단서를 통해 물질 사용에 

대한 기대를 유발하게 하고 이는 물질 관련 단서들에 

대한 주의를 증가시킨다고 제안한다(Ludwig & Wikler, 

1974; Niaura et al., 1998; Volpicelli, Alterman, 

Hayashida, & O'Brien, 1992). 또한 유인 민감화 이론

은 갈망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

나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특정 뇌 영역들 간의 

해부학적, 기능적 연결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다고 가정한다(Robinson & Berridge, 2001). 또한 중독

을 일으키는 물질은 유인 동기(incentive motivation)와 

보상(reward)에 관여하는 뇌 회로를 변화시켜 물질 또

는 물질 관련 단서에 대해 과민감화(hypersensitization) 

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뇌 보상 회로는 물질

을 더 이상 좋아하지(liking) 않아도, 지속적으로 원하

는(wanting) 행동을 유발한다(Robinson & Berridge, 

2001).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원하는 행동을 유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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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성(incentive salience)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물

질 및 물질 관련 단서로 주의를 촉진한다고 제안한다

(Robinson & Berridge, 1993).

알코올 및 니코틴 중독자들은 중성 자극에 비해 물

질 관련 단서 처리 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주의 편향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Bradley, Mogg, 

Wright & Field, 2003; Field, & Cox, 2008; Field, 

Mogg, & Bradley, 2004; Franken, Kroon, Wiers, & 

Jansen, 2000; Haffegee, Sharkey, & Hwang, 2014; 

Hester & Luijten, 2014; Lundahl & Johanson, 2011; 

North, Robinson, Townshend & Duka, 2001; Sharma, 

Alberly, & Cook, 2001; Streeter et al., 2008) 그러나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갈망 단서에 대한 주의 연

구는 전무하다.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주의와 관련

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신경심리학적 측면에서 주의

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다(Hekmat et al., 2011; Salo 

et al. 2005; 2007). 특히, Salo 등(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공명분광법(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anterior cingulate 

cortex에서 N-acetylaspartate(NAA)-Creatine(Cr)의 ratio

와 그들의 스트룹(Stroop) 검사에서 불일치 조건의 반

응 시간 간에 부적인(negative)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NAA-Cr ratio의 감

소는 신경세포의 손상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이 

선택적 주의와 관련하여 결함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Hekmat et al., 2011; Salo et al. 2005; 2007). 이는 메스

암페타민 중독자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인지적 특성에 

국한되어 수행된 연구로, 이들이 물질에 대한 갈망이 

유발될 때 주의의 변화를 관찰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갈

망 관련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인간 연구에서는 중추신

경계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헤로인이나 알

코올과 같은 물질에 대해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Childress, Ehrman, McLellan, MacRae, Natale, & 

O'Brien, 1994; Franken et al., 2000; Hekmat et al., 

2011). 그러나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흥분제로 헤로인과 알코올과는 정신약리

학적(psychopharmacological) 기제가 다르다(Goodman, 

2008; Prus, 2018; Volkow & Li, 2008). 물질들의 약리

학적 차이는 다른 심리적,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게 한

다(Prus, 2018; Volkow & Li, 2008). 실제로, 메스암페

타민을 사용하면 심장박동 및 호흡이 증가되고, 흥분

된 도취감을 경험하는 반면에 헤로인은 진통 효과가 

있으며 수면을 유도하게 되고 알코올은 심장박동과 

호흡을 감소시켜 신체적 이완과 졸음을 유발한다

(Prus, 2018). 또한 니코틴의 경우 메스암페타민과 같

이 중추신경계에 흥분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메스암페

타민은 다른 흥분제들에 비해 정신장애, 간질 심지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신경독성 효과가 매우 높은 

물질이다(Goodman, 2008; Prus, 2018; Rade et al., 

2015). 이러한 메스암페타민의 흥분제로서의 기능과 신

경독성 효과 때문에, 메스암페타민 중독을 단일 대상으

로 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이 갈망 유발 단서에서 일어나

는 주의 촉진과 탐침(dot) 자극 탐지에서 일어나는 주

의 간섭을 행동학적으로 정량화하여, 메스암페타민 

갈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 중 교정기관

에 수용되어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중독에 취약하며(Kuhar, 

201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감염(Bauserman et al., 2003), 신경독성

(neurotoxicity),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신체

적, 심리적 문제에 더 높은 위험에 처한다(Rade et al., 

2015).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고립을 더 심각하게 겪게 되고 자살 시도에 이

르기까지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Chang, 2013; 

Rade, Desmarais, Van Dorn, Lutnick, Kral & Lorvick, 

2015; Wormer & Davis, 2003). 2018년 기준 국내의 

전체 마약류 사범(12,613명) 중 여성 마약류 사범은 

2,719명으로 21.6%에 해당한다. 이는 2014년에 1,378

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9,984명) 중 여성 마약류 사

범의 비율이 13.8%였는데 반해, 2018년에는 약 2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Supreme Prosecutors'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9). 마약류 사범 동향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여성 마약류 사범의 비율은 증가되었

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존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책과 재활 프로

그램은 남성 중심으로 일반화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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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에 대한 연구 또한 남성을 대상으로 주로 

수행되고 있다(Chang, 2013). 현재 교정 기관에 수용 

중인 남성 마약류 사범은 수용 횟수 및 중독 증상 등

을 고려하여 분류 심사를 하고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 수용자

의 경우에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여성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정책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여성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갈망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침 탐사 

과제(dot probe task)를 사용하고자 한다. 탐침 탐사 과

제는 주의를 두고 있던 공간에 목표 자극이 제시되었

을 때와 주의를 두고 있지 않았던 공간에 자극이 제시

되었을 때 간의 반응 속도에서의 차이를 통해 주의가 

기울여진 정도를 측정한다(MacLeod, Mathews, & 

Tata, 1986). 이 과제는 주의 편향을 암묵적(implicit)으

로 측정하며, 최소한의 훈련으로도 과제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Parr et al., 2013). 또한 

탐침(dot)이라는 중성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서적 각성과 반응 편향을 통제하

기 때문에 반응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을 갖는다(Bar-Haim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침 탐사과제를 사용하여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갈망과 관련된 주의 편

향에 대한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실험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 22명(중독 집

단, 연령 38.95±12.78), 정상인 22명(통제 집단, 연령 

33.18±12.8)으로 총 44명이 참여하였다. 두 집단 간 연

령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42)=1.758, n.s., 

Cohen's d=0.53). 중독 집단의 약물사용 패턴을 보면 

교도소 수용되기 전 약물 사용 기간은 평균 67.78개월

(±60.69, 범위:6~261개월)이며, 1주일에 3회 이상

(81.8%) 약물을 사용하였다. 

실험참가자 모집은 C 교정기관의 방송, 방송문안 

게시 및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를 희망하

는 자들 중 문맹자, 시력에 문제가 있는 자 그리고 중

독자 집단은 메스암페타민 이외 마약류를 사용한 자

를 제외하여 최종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실험참가자

들은 연구담당자에게 연구방법,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처리, 연구 참여에 따른 부작용 및 위험 요소, 이

익과 불이익,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안내 받고 내용에 대해 숙지한 후 실험 참가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C 교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2.2. 탐침 탐사 과제 (Dot Probe Task)

본 연구에서는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MacLoad 등(1986)이 개발한 탐침 탐사 과제(Dot 

probe task)를 사용하였다. 탐침 탐사 과제는 주의를 

두고 있는 공간에 탐침(dot)이 제시되었을 때 주의를 

두지 않았던 공간에 탐침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빠르

게 반응을 하기에, 개인의 취약 소인에 대해 부호화

(encoding)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 과제를 통해 중성 

자극과 주의 편향을 유도하는 자극을 동시에 제시한 

후, 그 위치에 탐침(dot)이 제시되었을 때 반응의 시간

을 측정하고 반응시간의 차이를 통해 주의가 편향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MacLoad와 동료들(1986)이 사용한 

단어 선정 및 제시 방법을 차용하였다. 단서(cue) 단어 

선정을 위한 예비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 8

명을 대상으로 갈망을 유발시키는 단어(drug cue) 그리

고 정상인 11명을 대상으로는 중성 단어(neutral cue)로 

사용할 필기 관련 단어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이때 

그들이 특정 단어에 대해 보고한 빈도를 점수화 하였

고, 보고 빈도 점수가 높은 단어 중 2음절로 이루어진 

명사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약물 단서와 중성 단서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단서는 10개의 단어로 구성하였다.

2.3. 실험 절차

실험참가자는 구조화된 문서를 통해 실험 참여 의사

를 밝힌 후 제외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험 내

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험참가 동의서를 

작성 후 실험실로 들어와 컴퓨터에서 약 60cm 떨어진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  79

곳에 앉았다. 연구자는 모니터 화면 중앙에 구조화된 

실험 지시문을 지시하며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

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실험 수행 방법에 대해 숙지 후 

1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고, 실험 절차에 추가 질

문 사항이 없는 경우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탐침 탐사 과제의 제작, 제시 그리고 반응 수집은 

E-prime 2.0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Pittsburgh, 

USA)을 이용하였다. 또한 과제 제시에 사용된 모니터

(15 inch)의 밝기와 채도를 조정하여 화면의 빛 반사를 

최소화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모니터 화면의 중앙

에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응시점이 사

라진 후 4×2 inch 크기의 drug-neutral cue와 neutral- 

neutral cue가 500ms 동안 각각 80회씩 무선적으로 제

시되었다. 곧이어 모니터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에 무선적으로 탐침(6×6mm dot)이 나타난다. 실

험참가자들은 탐침의 위치가 왼쪽인 경우 좌측 방향

키(◀), 우측인 경우 우측 방향키(▶)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키보드를 눌러 반응하도록 하였

다. 또한, 실험참가자들이 탐침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까지 모니터 상의 탐침 화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실

험은 160회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이 끝나면, debriefing을 통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실험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

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약물 단서

를 보고 갈망이 유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

으며,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탐침 탐사의 과제 단서 제시 순서에 대한 예시

는 Fig. 1과 같다. 

Fig. 1. The order of dot probe task cues

2.4. 분석 방법 

분석에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2.0 (IBM, INC.,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단서의 종류에 따

른 집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반응률과 정반

응을 한 시행에 대한 반응시간(정반응시간)을 종속변

인으로 집단(중독, 통제)과 단서(약물, 중성)를 독립변

인으로 정의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repeated 

measured 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집단은 개체 간 요인으로는, 단서는 개체 

내 반복측정 요인으로 정의한 혼합설계(mixed design) 

방식이었다. 변량분석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난 경우 자극의 종류에 따른 집단 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실험참가자들의 갈망 보고

실험이 끝난 후 debriefing 과정에서 실험자는 참가자

들에게 갈망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중독 

집단의 모든 참가자들은 제시된 약물 단서를 보고 약물

을 사용하고 싶은 갈망이 유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3.2. 약물 단서에 따른 탐침 탐사의 정반응률 

집단과 단서에 따른 정반응률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정반응률에 대한 집단과 단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F(1,42)=64.892, 

p<0.001, ⧍η2=0.607), 단서의 주효과(F(1,42)=46.899, 

p<0.001, ⧍η2=0.528), 그리고 집단과 단서의 상호작

용효과(F(1,42)=63.343, p<0.001, ⧍η2=0.601)가 유의하

였다.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중성 단서에서는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21)=0.855, n. s., ⧍η
2=0.020). 반면에 약물 단서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F(1,21)=93.747, p<0.001, ⧍η2=0.691).

Methamphetamine 
Addicts (n=22)

Healthy
Controls (n=22)

M SD M SD

Neutral Cue 99.205 1.420 99.546 0.987

Drug Cue 94.659 2.476 99.886 0.53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percent of correct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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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p differences in mean (±standard error of mean)
percent of correct response by neutral and drug cues

3.3. 약물 단서에 따른 탐침 탐사의 정반응시간 

집단과 단서에 따른 정반응시간의 기술 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정반응시간에 대한 집단과 단서의 효

과를 분석한 결과, 집단(F(1,42)=6.778, p<0.05, ⧍η
2=0.139)과 단서(F(1,42)=12.650, p<0.001, ⧍η2=0.231) 

모두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집단과 단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1,42)=11.591, p<0.001, ⧍η2=0.216). 단서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주효

Methamphetamine 
Addicts (n=22)

Healthy
Controls (n=22)

M SD M SD

Neutral Cue 570.719 74.601 536.360 54.670

Drug Cue 611.440 95.370 537.250 54.57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response times 
depending on correct responses

Fig. 3. Group differences in mean (±standard error of mean)
percent of response time by neutral and drug cues

과 분석에는 중성 단서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F(1,21)=3.036, n. s., ⧍η2=0.067), 약물 단서에

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1,21)=10.029, 

p<0.01, ⧍η2=0.193).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약물 관련 단

서에 대한 주의 편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메스암페타

민 중독자들이 약물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가 촉진

될 것으로 가정하고, MacLeod와 동료들(1986)이 개발

한 탐침 탐사 과제를 사용하여 약물 단서와 중성 단서 

위치에 따른 정반응률 및 정반응시간(정반응 시행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중독 집단은 과제에서 제시되는 약물 단서로 인해 

메스암페타민 사용에 대한 갈망이 유발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약물 단서

가 중독 집단에게 효과적으로 메스암페타민 사용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극이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약물 관련 단서가 약물 사용에 대

한 갈망을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과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Lundahl & Johanson, 2011). 

탐사 탐침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단서에 따른 정반

응률과 정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통제 집단은 정

반응률과 정반응시간 모두에서 중성 단서와 약물 단

서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독 집단은 중성 단

서에 비해 약물 단서에서 그 정반응률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정반응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단서의 위치와 탐침이 불일치한 경우, 중독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약물 단서에 더 많은 주의

를 기울이고 있어 탐침을 탐사하는데 더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독 집단에게 약물 

단서는 유인적 현저성(incentive salience)이 높으며 원

하는 행동을 촉발하는 자극이다(Robinson & Berridge, 

1993). 이러한 약물 단서가 중독 집단에게 제시가 되

면 이들은 동시에 제시된 중성 단서에 비해 약물 단

서에 주의를 더 할당하게 된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할당

된 주의는 단서 이후에 나오는 탐침이 약물 단서가 제시

된 위치와 다른 곳에 제시가 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탐지

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

면에, 통제집단은 drug-neutral cue와 neutral-neural cue 

간에 정반응률 및 정반응시간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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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집단에게는 약물 단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재하여, 유인적 현저성이 없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니코틴, 알코올 그리고 헤로인과 

같은 물질중독 혹은 행동 중독자들은 자신의 중독 관

련 단서가 제시되면 주의가 촉진되는 주의 편향이 일

어나며, 이는 갈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다(Bradley, Mogg, Wright & Field, 2003; 

Field & Cox, 2008; Field, Mogg, & Bradley, 2004; 

Franken, Kroon, Wiers, & Jansen, 2000; Haffegee, 

Sharkey, & Hwang, 2014; Hester & Luijten, 2014; 

Lundahl & Johanson, 2011; North, Robinson, 

Townshend & Duka, 2001; Sharma, Alberly, & Cook, 

2001; Streeter et al., 2008). 갈망 유발에 대한 보고와 

탐침 탐사 과제를 통해 밝힌 약물 단서에서 나타난 주

의편향의 결과를 종합하면,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약물 단서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데, 이

는 약물에 대한 주관적 갈망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즉,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은 약물 

단서에 노출되면 약물을 투약할 수 있다는 기대와 투

약하고 싶은 주관적 갈망이 유발되는데, 이것이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유인

동기(incentive motivation)와 보상(reward)에 관련이 

있는 뇌 회로를 기능적, 해부학적으로 변화시켜 물질 

관련 단서에 과민감화(hypersensitization)되어 물질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발한다는 Robinson와 Berridge(2001)의 유인 민감화 

이론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즉, 메스암페타민은 중독

자들의 유인동기와 보상과 관련이 있는 뇌 영역과 뇌 

회로에 영향을 주어 기능적, 해부학적 변화를 유발하

였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및 해부학적 변화는 약물 

단서가 제시될 때 과민감화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러한 신경적응(neuroadaptation)이 일어나면 메스암

페타민을 사용하여 쾌(pleasant)한 정서를 경험하지 않

더라도 그 사용을 지속적으로 원하게 되는 갈망이 유

발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인지정보처리적 관점에서 메스

암페타민 중독자들의 주의 처리 기능의 결함을 밝혔지

만(Hekmat et al., 2001; Salo et al., 2005; 2007), 중독

자들이 물질에 대한 갈망이 유발 될 때 주의에 대한 변

화를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갈망 관련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 특성에 대해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물질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헤로인이나 

알코올과 같은 중추신경계 활동 억제제를 대상으로 물

질 갈망과 주의 편향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중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는 흥

분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에게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은 심

리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약물사용 패턴과 약물 사용 

후 생리적 결과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책과 연구는 대부분 남성을 중

심으로 마약류 형사 정책, 실태조사 및 유발요인에 관

해 이루어졌다(Cho, 2019; Jeon, Kim, Bae, & Joo, 

2017; Kang, Marng & Kim, 2019; Lee, 2010; Park, 

2013). 국내 여성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

호관찰 대상으로 약물 사용 횟수가 1회인 경우도 연

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Chang, 2013; Mun, 1999). 그러나 본 연구는 최소 6

개월 이상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 여성 중독자들을 대

상으로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이 통제 집단과 차

이가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메스암페타민을 직접적으

로 접할 기회가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마약류에 대한 주의 편향이 지속될 수 있음

을 고려하여 치료 기간이나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

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 마약류 

사범에 대한 출소 후 자조모임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마약류 종류 중 메스암페타민을 사

용한 여성 중독자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근 

신종 마약류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전체 마약류 

사범의 대부분이 남성이기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와 

성별에 차이를 둔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약물 단서의 제시 시간과 약물 사용기간의 질

적 경험에 따라 주의편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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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수의 실험참가자를 포함하여 본 연구를 반

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이 실험 참가 후 약물

에 대한 갈망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얼

마나 갈망이 유발 되었는지에 대한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의편향과 유발된 갈망 수

준과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하고 여성 마약류 중독자

들의 주의편향에 대처할 수 있는 교정 시설 내 프로그

램 실시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시

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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